B4262

사업을 잘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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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친분 마케팅 시대라고 제가 칼럼에서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찾아온 손님이 다시 찾아오도록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실패를 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객과 친분을 맺으려면 머리로만 대화를 해서는 인됩니다. 가슴과 가슴으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즉 감정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고객과 감정이 연결되면 그 고객은 단골 고객이 될 것입니다. 고객과 감정을 연결하려면 사업이야기만 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고객의 가족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의 진학 문제로 고민하는 고객과 함께 고민을 할수가 있고 자녀가 남부러운 상을 받으면 함께 기뻐 할 수 있는 친분관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이 잠못 이루는 고민이 있으면 그것을 알아내어 함께 그 고민을 나눌 수가 있어야 합니다. 


고객이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업이야기를 중단하고 엽차 한잔을 나누며 조용히 다화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자기의 말과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은 감정을 털어 놓은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것입니다. 고객의 사적 상황을 귀로나 머리로 듣지 않고 가슴으로 들어주면 그와 끈끈한 친분을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고객과 사업 이외의 주제를 자주 그리고 깊게 나누라는 경영전분가들의 제언이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있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 기회가 오면 적절하게 대응하여 고객이 감동을 받도록 친절 이상의 봉사를 해야 합니다. 경쟁도 많고 비슷한 상품이 많은 이 세상에서 고객은 자기를 이해주고 감정이 연결된 업소를 선호할 것입니다. 전산화 시대에 고객의 인적 사항을 모두 전산화해서 그의 중요일에 이메일이나 옆서를 보냅니다. 불행한 일을 당한 고객에게 위로의 전화나 카드를 보내는 것도 친분을 맺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은행과 친해야 합니다. 흉금을 털어 놓고 가슴과 가슴으로 대화 할수 있는 은행 간부를 2-3명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잘 나가고 있는 면과 잘 나가고 있지 않은 면을 은행간부와 솔직하고 허물 없이 나눌 수 있는 은행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3명의 간부와 그런 친분 관계를 맺기가 어려우면 은행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의 은행은 과거의 은행과 과격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은행은 융자를 받아간 업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사업의 진행 상황을 알고 싶어 합니다.  친해진 은행 간부를 자주 업체로 초빙하여 그로하여금 직접 눈으로 사업의 상태를 검토하도록 하고 업주의 비전과 장기적인 목표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체를 배움의 업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최소한 도 한달에 한번은 직원 교육을 해야 합니다. 직원 교육을 위하여 외부 인사를 초청할 수도 있고 업체내에서 교육 담당 간부가 좋은 자료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직원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모범적인 기업은 예외 없이 직원교육을 잘 시키는 업체들입니다. 어느 업체에서든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직원 훈련방법은 교사.제자 관계로 맺어주는 선후배 관계입니다. 노련한 선배직원에게 한 사람의 신입사원을 제자로 묶오 놓고 선배직원에게 실무와 회사의 비전을 가르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맡겨줍니다. 가능하면 사무실도 같이 사용하게 하고 웬만한 모임에도 같이 참석하도록 합니다. 그럴 경우에 신입사원은 실무를 빨리 익히고 선배직원도 한 사람의 후배직원을 훈련시킨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또 어느 업체에서든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간부와 비교적 낮은 지위에 있는 직원이 함께 식사를 하는 기회를 제도화 하는 것입니다. 사장이나 부사장급 간부가 하위급 직원을 초청해서 교대로 한분씩 점심을 대접하면서 친분을 쌓으면 직원들 사이의 단결심과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강화될 것입니다. 업체의 경영진이 직원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의사를 초빙하여 직원들의 건강검진과 상담을 하게 하든지  직원들과 함께 지불하는 건강보험을 주선해주는 행위도 충성심의 함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타에도 야간이나 주말에 대학에 다니는 수업료를 전액 또는 일부 변상해주는 일, 아기방 시설의 제공이나 아기 맡기는 비용의 공동부담, 체력단련실에 가입하는 단체요금 교섭, 직원 저금 장려를 위한 401K 프로그램실시,  공동구매제도, 직원들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재텍크 전문인 지정 등등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좋은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복동우어주면 어느 업체든지 작업분위기도 향상되고 직원들이 더욱 신나게 일을 하게될 것입니다.  끝 

